
사전투표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.

일차적으로는 투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입니다. 사

무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선거관리가 반드시 필요합

니다.

일부에서는 선거를 거대한 음모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.

사전투표함을 훼손하려 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, 선관위 무단침입 등

에 이어 한국인임을 인증하라는 행위까지 발생했습니다.

특히 전광훈 목사 측이 꾸린 자유마을은 관련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. 엉성

한 투표자수 집계 등으로 음모론의 재료를 스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.

김문수 후보도 승복이 어렵다는 투로 스물스물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.

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질서 방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. 본

투표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대처와 투명한 관리를 

요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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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질서 방해행위 강력 대응해야


